
석유제품, FTA 활용률 저조
39.3로 평균 66.1에 크게 미달 … 타이어는 97.2로 최고

석유제품의 한국-미국 FTA(자유무역협정)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,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미국 수출액 대비 FTA 수출액 비중을 나타내는 한국-

미국 FTA 활용률은 66.1%를 기록했다.

수출액 100원 가운데 60원 정도만 관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.

FTA 발효 1개월 뒤인 4월의 58.3%보다는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.

2012년 4-12월 품목별 평균 FTA 활용률을 보면 타이어제품이 97.2로 가장 높고 농림수산식품 73.9, 섬유류

72.9, 자동차부품 70.2, 기계류 69.3, 전기전자류 63.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, 석유제품은 39.3에 불과했다.

무역협회 관계자는 “한국-미국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됐지만 일부 업종의 활용률은 매우 부진한 편”이라

며 “FTA 활용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앞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과제”라고 지적했다.

수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도 한국-미국 FTA 성공의 열쇠로 판단된다.

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대기업에 비해서는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

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무역협회는 밝혔다.

특히, 한국-미국 FTA 사후 검증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이 취약한 점은 개선점으로 꼽히고 있다.

한국-미국 FTA는 원산지 검증을 미국 세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이 원산지

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.

무역협회 관계자는 “한국-미국 FTA 발효 1년 이후 미국과의 FTA 사후 검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

라 코트라(KOTRA) 등 수출지원기관과 공동으로 대응 매뉴얼을 제작·보급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 <저작권
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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